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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

[서론]

음식부산물 직매립 및 해양 배출 금지에 따라 사료화, 메탄화, 퇴비화 등의 자원화 사업을 통하여 처리되고 있다. 다양한 자원

화 방법 중 음식부산물 퇴비화는 가축분 퇴비와 혼합하였을 때 양분 함량 증진 및 염분 함량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

져 있다. 또한, 퇴비화 시 바이오차와 유용 미생물의 첨가는 악취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 결과로 보고되었으며, 작

물 생산성 및 토양 개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특히 바이오차를 사용한 음식부산물 퇴비의 경우 토양 유기탄소 저장

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. 따라서, 본 연구는 연작으로 인한 염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재배지의 음폐퇴비 연용에 따른 상추 

생산량을 평가하고자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본 연구에 사용된 음식 부산물 퇴비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생산된 펠렛 형태의 퇴비를 사용하였다. 처리구는 무비구

(Control), 무기질비료 50%(NPK0.5), 무기질비료 100%(NPK), 무기질비료 50%+음식부산물퇴비1, 2, 3배(NPKF1, 2, 3), 무

기질비료 50%+음식부산물퇴비+바이오차+유용미생물(NPKFCB)이며, 각 처리구는 난괴법으로 3 반복하였다. 무기질 비료

는 농촌진흥청 시설 상추 표준시비량(N-P2O5-K2O=7.0-3.6-3.6 kg 10a-1)으로 처리하였으며, 음식부산물퇴비는 표준시비량

의 질소 기준 100% (482 kg 10a-1), 바이오차는 음식부산물퇴비 처리량 대비 4% (19 kg 10a-1), 유용미생물(Paenibaciilus 

haraena) 음식부산물퇴비 처리량 대비 1% (5 kg 10a-1) 수준으로 처리하였다. 이때, 상추 수량 지수는 각 연도의 NPK 처리구를 

기준(100)으로 산정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음식부산물퇴비 사용량에 따른 상추 수량 지수는 1년차에 NPKFCB에서 101.1로 가장 높았으며(P<0.05), NPKF 1, 2, 3이 각

각 91.0, 82.0, 100.3이었다. 2년차 또한 NPKFCB가 121.8로 전체 처리구에서 수량 지수가 가장 높았으며(P<0.05), NPKF 1, 

2, 3가 각각 101.5, 96.4, 94.7로 사용량에 따라 상추 수량 지수가 감소하였다. NPKFCB 처리구의 토양 총 탄소는 초기 토양

(2.4%)에 비하여 3.2%로 증가하였으나, NPKF 1, 2, 3과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(P>0.05). 이는, 바이오차 사용에 따른 미생물 

활성 증가로 토양 유기물 분해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. 본 연구 결과, 바이오차와 유용미생물의 첨가가 상추 생산량 증가에 

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, 음식 부산물 퇴비 사용 시 적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은 작물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

사료된다. 본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바이오차 및 유용 미생물 사용에 따른 토양 탄소 저장 및 온실가스 

저감 효과 등을 평가하는 현장실증연구(전북 완주, 고창)가 진행 중에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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